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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누정-광주 <10>풍암정

무등산원효계곡에자리한풍암정은임란때의병장으로활약했던김덕홍,김덕령의동생김덕보가지은정자다.

풍암김덕보,두형기리며원효계곡에살포시들어앉다

풍암정에서바라본외부풍경.

세월의흔적이묻어나는돌기단.

계곡을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설렌다. 더

욱이명산, 덕산인경우는더더욱그러하다.

색다른 기대를 하게 된다. 풍화에 다듬어진

기암괴석과수정처럼맑은물은생각만으로

도 달뜨게 한다. 올망졸망한 나무들과 현자

처럼 주위를 에두른 노송의 자태는 어떤가.

세상의이런저런즐거움과는비교되지않는

다.명산유곡은승경(勝景)가운데서도승경

이다.

무등산원효계곡에살포시들어앉은누정

을알현하러간다. 풍암정(楓岩亭). 무엇하

나빠진데가없다.풍광이면풍광,역사면역

사,이야기면이야기모두빛이난다.탄복할

만하다. 시대가영웅을만든다고하지만, 사

실은영웅이한시대를만든다. 시대와인물

의서사는후대에게늘감명과상상을준다.

풍암정(楓岩) 김덕보(1571~1627). 자는

자룡(子龍)이며호는풍암이다. 흔히 형만

한아우없다는말이있지만김덕보는 형만

한아우다.됨됨이와충혼이형들못지않다.

그의형들은임란때의병장으로활약했던김

덕홍, 김덕령. 김덕보도형들만큼가슴이뜨

거웠다.

임진왜란이일어나자김덕보는당시담양

부사인이경린과장성현감이었던이귀의권

고로 의병을 모집한다. 그러나 전장에선 늘

엇갈린 운명이 수시로 일어난다. 거센 풍파

가 휘몰아치는 것이 전장이다. 안타깝게도

전란중에큰형덕홍이전사하고, 여기에작

은형덕령마저무고로옥사를한다.

충은조선을떠받치는유일무이한이념의

기둥이었다. 권력을 가진 자의 편에서 충은

칼자루를 쥔 것이나 진배없었다. 그것을 좇

아야하는이는늘칼날위에서춤을춰야하

는운명을감당해야한다. 덕보의큰형은죽

음으로 충을 증명했고, 작은 형은 죽임으로

충의근거가되어야했다.

얄궂은운명이었다.한가지에서태어난형

들은그렇게전란의 재물이되었다.덕보의

비분을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덕보가

세상에서비켜나풍암정이라는정자를짓게

된연유다. 은일(隱逸)은그가택할수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무등의

계곡은그런덕보를스스럼없이받아주었다.

만년에단풍나무언덕위몇칸집세우니

오래된바위큰대나무앞뒤를둘러섰구나

빛을향한처마창문에겨울인들따뜻하고

물을향한정자난간은여름에도시원하다

귀한약을구하려신선따라땅을파보았네고

좋은책들빌려다가사람들과함께읽고

편안한이곳에이한몸을깃들이니

무엇하러바다밖봉호산을찾을것인가

풍암정을찾아가면서김덕보의 마음가는

대로-만영 (漫詠)이라는시를떠올렸다. 여

느정자와달리이곳은무등의품에안겨있

다. 대부분의정자와누정이산언덕에자리

하거나 강가 언저리에 얹혀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풍암정은산의품을헤집고들어가야

한다. 수풀이우거진곳을찾아가야하는것

이 아니다. 이정표에서 더 걸어들어 가야하

는수고를들여야한다. 그곳에정자를지은

이의마음을다소나마알것도같다.

풍암정은 원효 계곡에 보물처럼 박혀 있

다. 분청사기마을에서 이십여 분 남짓 걸어

가야 한다. 뙤약볕이 내리쬐지만 대수롭지

않다. 마을에서 조금 걸어들어 가자 그늘을

이룬 나무터널이 나온다. 무릉숲이 따로 없

다. 촘촘한 나무터널을 걸어 풍암제라는 저

수지를지나왼편으로꺾어들자물소리가들

려온다. 세상에서 방금들어선이의귓가가

시원해진다.그리고눈앞에펼쳐진기암괴석

과그아래로흐르는맑은물.명경지수가따

로없다. 바위저편에수려하게앉은정자가

보인다. 그러고 보니 덕보의 시문과 정자의

이미지는한가지다. 그것을읊고, 세운이의

마음이오롯이배어나온다,

풍암정의내력을모르는이들은그저풍광

에만 취할 것이다. 장형이 전장에서 순절하

고중형이간신배참소로옥사를당한김덕보

의 애닯은 사연을 모른다면 말이다. 격변의

시기애통하게생을마감해야했던조선충신

의이야기를안다면저자리에수굿하게앉은

정자를보고아름답다고만탄복하지는않을

것같다.

아름다운곳엔그렇게역설의미학이드리

워져있기마련인가보다. 왜아름다운풍광

이면에는 예외없이 아픔이 존재하는지, 왜

고결한미는상흔의역사를배경으로꽃피는

지잠시생각해본다.

조일형한국학호남진흥원박사는 풍암정

에는우산안방준을비롯해석천임억령, 제

봉고경명등의시외에도기암정홍명의 풍

암기가 있어서 당시 누정과 관련한 내용을

어느정도알수있게해준다고설명했다.

정자바깥쪽큰바위에는 풍암이라고새

겨진 글자가 보인다. 누정 안쪽에는 풍암정

사(楓岩情舍)라는현판이걸려있으며,누정

은팔작지붕형태로정면2칸, 측면 2칸으로

돼있다.또재실이1칸있는것이특징이다.

다음은풍암정에시를남긴만덕(晩德)김

대기(1557~1631)의시다. 풍암을떠나면서

-사풍암(謝楓岩) 이라는작품이다. 담양출

신인그는김덕보와는다소연배는차이가있

지만교유를했던사이로보인다. 송강정철

의문하에서수학했으며양산보아들양자징

등과도교유했다전해온다.

정철로부터 남중제일류 (南中第一類)라

는남쪽에서첫손에가는선비라는칭송을받

았다. 물론김대기의천품으로볼때스스로

는 과람한 상찬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만큼

문장과학덕과인품이빠지지않았다는뜻일

터다. 정묘호란이 발발했을 때는 영광에서

거병해왜군에맞섰다.

나는늙고그대또한병이들어

지팡이부여잡고가까스로찾아왔네

문전에다다랐지만모습은볼수없어

단풍만이맑은날숲을이루었구나

은일하기좋은승경이다.사람들의손을덜타

고,발걸음이닿지않는적소이다.언급한대로

아름다운만큼상흔이있다고했는데,정자앞의

길들을 무등산의병길이라부르는이유를알

것도같다.

잠시정자에걸터앉아앞을바라본다.기암괴

석에천지의단풍나무가주위를에워싸고있다.

여름에는 찔레꽃 무리지어 피어나고 가을에는

선홍빛단풍이든다.겨울에는설산의풍경이장

관일것이다.이곳풍암정(楓岩亭)에서잠시옛

선비들의뜨겁고붉은마음을가늠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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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김덕홍임진왜란때전사,작은형덕령옥사에

동생덕보,세상등지고무등산자락에지은정자

팔작지붕형태정면2칸측면2칸…재실1칸특징

고경명임억령시문,정홍명 풍암기 걸려있어

<김덕홍김덕령>


